
요

글홍아름 사진 신병곤

경기 안성시 일죽旦 j황터울목장〉 

윤

연구만이 살길이다, 

육우 죽산 달인의 

이유 있는 고집

직장생활을 하다 불현듯 축산의 길로 전향한 한 남자가 있다. 직장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육우의 사료를 대는 일을 했다.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장을 

운영했다. 돌아보니 축산의 길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이렇게 답한다 그저 소 키우는 

목동인데 소만 잘 키우면 되죠 오늘도 육우만을 위해 연구한다는 육우 축산 달인의 비법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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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厂 06:00
임금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게 기본

오전 6시,〈황터울목장〉윤용하(52) 대표는 소들의 상태를 살피고 밥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소들을 먼저 챙긴 뒤, 그제야 밥 한술을 뜬머:*그다음 다시 목장으로 출근해 하루 

치의 사료를 배합하면 오전이 금세 지나간다.〈황터울목장〉에서는 한우사양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TMR(섬유질배합사료)을 만든다.' "한우사양표준에서 원료를 조금씩 다르게 

써가면서 우리 목장에 맞게 배합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료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님의 변을 혹인해 건강상태를 살폈다 윤 대표 

역시 변을 통해 소들의 건강을 살핀다. "제게 소는 임금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변을 보면 

소들의 건강이 어떤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가 건강하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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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끊임없는 연구와 적용이 목장의 비결

r 16:00
모두에게 이로운 

육우 생산을 위해

윤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0년 

구제역 파동이라는 두 번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 당시 솟값은 

폭락했고, 사룟값은 치솟았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표가 찾은 해결방안은 그저 평소 하던 

대로 소를 키우는 것이었다. "위기는 끊임없이 

찾0卜옵니다. 그래서 고급육이나 특별한 기능의

〈황터울목장〉이 안성을 대표하는 목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연구에 있다. 그중에서도 윤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사료배합기술이다. 

“한국유기농학교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영진 박사님의 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육우 사료배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라 자문했습니다. 

박사님은 한우사양표준의 비육 전기를 육성기로 바꿔서 먹여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 윤 대표는 하루 30분 이상 한우사양표준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한다. "정성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최적의 

사료배합기술을 위해 이것저것 해보면서 한우사양표준의 달인이 되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친다 얼마 

전에도 등급 판정한 육우 중 45〜50%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오랜 기간 

오직 육우만을 위해 연구한 노력의 결과다.

소를 키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만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표의 관심을 끄는 육우 생산 방법이 

있다. 바로 건강에 좋은 소를 키우는 것 그는 

여러 학회지를 참고하면서 그 방법을 고민 

중이다. "미국의 한 학회지에서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소고기를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몸에도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란 소가 몸에 해로울 리 

없다. 윤 대표가 선보일 사람과 소 모두에게 

좋은 육우를 기대해본다. ®


